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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14차 총회 참석
- 고위급 본회의 세션 등 참석 및 프란세스코 라 카메라 사무총장 면담
-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등과 재생에너지 정책 공조 및 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월 16일(화, 현지시간) 국제

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이하 IRENA) 제14차 

총회(4.16 ~ 4.18, UAE 아부다비)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산업부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이 한국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IRENA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국제협력을 위해 2011년에 설립된 국제

기구로, 한국은 현재 핵심 의사기구인 이사회의 주요 이사국으로 활동 중

이다. 한국은 고위급 본회의 세션 등에 참석하여, 한국이 열악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에도 지난 5년간 발전 비중을 2배 이상 증가시킨 성과를 언급하며, 

국내 보급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정책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여 글로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4월 16일(현지시간) 프란세스코 라 카

메라(Francesco La Camera) IRENA 사무총장을 만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 카메라 총장은 “한국은 핵심 파트너국으로서 모범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IRENA는 한국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COP28 글로벌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 이행을 위해서는 ❶재생에너지 

원별 보급 추세, ❷지역별·국가별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IRENA가 선진국과 개도국 회원국 간의 가교자로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총회 기간 한국대표단은 미국, 일본 등 주요 협력국과 양자면담을 통해 개별 

국가의 보급 여건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중요성과 함께 텐덤셀 등 

차세대 기술 및 정책공조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동 계기에 한국대표단은 최근 서부발전이 수주한 ‘아즈반 1.5GW 

태양광 발전사업’ 발주처인 UAE 수전력공사(Emirates Water and Electricity 

Company)의 오스만 알 알리(Othman Al Ali) 대표와 면담 및 KOTRA 중동

지역 총괄본부에서‘UAE 진출 에너지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고 4월 19일

(현지시간) 국내로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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